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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색으로 바꾼 일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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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벽화 그리기 봉사 진행

(사)청양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강희)가 지난 1일 청양읍에 소재한 장애인 가구에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지도교수 이

승일) 학생들과 함께 '행복 마을, 우리 동네 벽화 이야기'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가졌다.청양군자원봉사센터 제공

[청양](사)청양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강희)가 지난 1일 청양읍에 소재한 장애인 가구에 충남도립대

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지도교수 이승일) 학생들과 함께 '행복 마을, 우리 동네 벽화 이야기'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가구의 외벽을 정비하고 정서적 안정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학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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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재능기부로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다.

봉사자들은 사전에 현장 여건을 반영한 디자인을 구상하고 밝고 따뜻한 색감의 벽화를 직접 그려 넣으며

낡고 어두웠던 외벽을 생기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생활공간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대상 가구에 긍정적인 정서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업이 진행됐다.

이날 활동에는 20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업을 수행했으며 전공 기반의 실무

경험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강희 센터장은 "벽화 봉사활동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넘어 대상자의 일상에 작은 희망과 변화를 더

하는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밀착형 자원봉사 프로그

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립대학교 이승일 교수는 "학생들이 배운 전공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교육적 가치가

크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과 지역 연계를 강화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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